
◈ 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신나간 신국환 산자장관”
산업자원부의 신국환 장관이 2 0 0 1년 들어서면서부터 산업계 관계자들의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석유화학, 제지, 전기로철강, 화학섬유, 면방, 시멘트, 농기계 등 7개 업종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유도가 그것이다.

신국환 장관의 말대로 석유화학, 화학섬유 등은 설비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살깎아먹기식 경

쟁을 벌이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해당기업들 스스로도 설비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석유화학을 비롯 7개업종의 해당기업 대부분은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구조조정

은 몰라도 업종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개혁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고, 재벌들의 지분 및 경영구조로 볼 때 대승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신국환 장관이나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앞

다퉈 구조조정 대상 7개업종 중 하나는 이미 2개 이상

의 관련회사들과 채권금융기관이 통합에 구두 합의할

정도로 구조조정이 급진전돼 1달 뒤에는 구체적 통합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설(유언비어)을 퍼뜨리고 있다.

더군다나 7개 업종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설비과잉으로 개별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

라 업종 경쟁력도 떨어진 상태로 2 0 0 0년1 1월 2차 기업

퇴출을 전후로 자율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왔고, 석

유화학은 단순한 과잉설비 해소 차원이 아닌 세계 일

류산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구조개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산자부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냉정히 따져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의 동종업종까지도 광범위하게 고려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

며,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

이라고 대단한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 및 제도상 편의를 제공하고, 합병하거나 자산양수도

등을 추진하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세제 및 금융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자율적

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설비이전이나 합병 등에 따른 세제 및 금융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당근으로

유혹하는 척 모양새를 갖추면서…

재벌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월1 1일 회장단회의를 열고『재계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설비과잉·불황업종에 대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

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재벌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보기술( I T )화 추진, e비즈니스 활성화, 경영투명성 제고에 주력할 터이니 정부는 구조조정

금융지원과 퇴출제도 원활화 등에 적극 나서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목소

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정부가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에 주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신국환 장관과 산업자원부는 아마도 특정재벌의 특정기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특혜부여에 합의하고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다는 감이 든다. 특히, 7개업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하나 실은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대상이고 나머지는 곁다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하니 부실채

권을 정부나 금융기관이 떠안도록 조치하는 것이 골자일 것이다.

한국경제가 연평균 1 0 %씩 성장해 2 0 1 0년에는 GDP 3만달러가 달성될 것이라는 신국환 장관의 석유

화학 신년인사회 축사가 다시금 생각나는 순간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산자장

관이 거품을 일으키겠다는 뜻이 아니던가. 국민경제는 안중에 없고, 젯밥에만 신경 쓴다는「땡중」도

Ethylene 생산능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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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자원부장관이구린내나는구조조정을추진하거나꿈을꾸는자리가아님은분명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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